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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향신문 11월 1일자,「정부 산하 공공기관, 

연 600여회 골프장 이용」제하 기사 관련 해명

[보도 내용]

□ 경향신문 11월 1일자 13면,「정부 산하 공공기관, 연 600여회 골프장

이용」제하 기사에서, “KDI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이용횟수

가 5년간 369회를 이용했다”고 지적하면서 “이 기간 중 KDI의 부채 비

율이 2008년 210억 원대에서 지난해 1100억 원을 넘어섰다”고 보도

[KDI 입장]

□ KDI는 직원복지를 위해 1980년부터 보유해 온 골프회원권을 올

12월말로 예정된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매각하여 청사 이전비용으로

사용할 계획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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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2008년도 210억 원, 2012년도 1,100억 원 부채와 관련해서는 고정

부채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결산부채와 차입금임을 밝힘.

○ 2008년도 부채 210억 원의 약 30%는 퇴직급여충당금이며, 그 외에는

(출연금 및 용역비의) 선수금 등 회계결산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

결산 부채임.

○ 2012년도의 부채 1,100억 원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방이전 차입금으로

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나 홍릉청사를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지원

받는 지방이전예산의 조달과 집행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차

입금임.


